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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의 최종의견진술은 내란혐의 최종자백이나 마찬가지다. 요

건에 맞지 않는 계엄임을 실토했고, 변명과 거짓, 무책임과 뻔뻔함으로 일

관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과 거짓뿐이라 일일이 지적하기조차 어렵다.

국민들은 12·3 내란의 밤을 선명히 기억한다. 극우 유튜브가 만들어놓은 

음모론에 심취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자,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헌

정을 문란케 한 자,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통해 국민 “처단” 을 시도한 

자, 바로 윤석열이다. 헌법 파괴 주범이자, 명실상부 내란수괴이다.

이 와중, 윤석열은 ‘청년’을 감히 입에 올리며 청년세대를 우롱했다. 우

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강변했다.

작년 2월, 한 카이스트 졸업생은 R&D 예산 삭감 비판 목소리를 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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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의

무책임과 거짓으로 점철된 최종자백,

조속한 파면만이 답이다.

- 윤석열은 헌법 파괴 주범이자 명실상부 내란수괴

- 윤석열에게 ‘청년’은 내란혐의 면피 위한 도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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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입틀막”을 당했다. 청년일자리 정책 예산은 마구잡이로 삭감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청년일자리가 12개월 연속 월평균 3.1만 개 감소했

다. 작년 11월에는 10대·20대 신규채용이 2018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

록했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윤

석열은 대선후보 시절 “30대 장관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나올 

것”이라고 약속한 적도 있다. 하지만 내각 평균 연령이 60세를 상회했고, 

30대 장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결국 윤석열이 말하는 ‘청년’은 그저 자신의 내란혐의를 면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임이 분명하다.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2030세대 폭도들에게는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

다”고 했다. 경찰 폭행, 사법부 파괴, 헌정질서 교란을 두고 “나라 지키

기”라고 두둔했다. 윤석열의 뇌구조 속에 ‘청년’은 오직 내란에 동조하

는 폭도들이었는지 의심해 볼 대목이다.

이젠 반성도 사과도 필요 없다. 헌법 파괴 주범,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

히 파면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의 빠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5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